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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당선인 광역은 재선이, 기초는 초선 비율 높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위해 과제 모색 필요
□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지방의회 등에 여성 

진출이 다소 약진하여 향후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에 

여성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선거에서 여성당선인은 기초자치단체장 9명(4.0%), 

광역의회 의원 113명(14.3%) 기초의회 의원 732명

(25.3%)으로 나타났으며, 총 3,952명의 당선인 중 여성이 

854명으로 21.6%를 차지하여 제5회 때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기초자치단체장 6명(2.6%), 광역의회 의원 113명(14.8%), 

기초의회 의원 626명(21.7%), 교육감 1명(6.3%), 교육의원 1명(1.2%)의 여성

당선인이 나타났으며, 총 3,991명의 당선인 중 여성이 747명(18.7%)를 차지함.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당선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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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회 6회
여성비율

증감
(F-C)전체(A) 여성(B)

비율
(C=B/A
*100)

전체(D) 여성(E)
비율

(F=E/D*
100)

광역단체장 55 3 5.5 57 1 1.8 -3.7

기초단체장 749 26 3.5 694 40  5.8 2.3

광역
의원

지역구 1,764 154 8.7 1,719 198  11.5 2.8

비례 266 179 67.3 228 161 70.6 3.3

광역의원 합계 2,030 333 16.4 1,947 359 18.4 2.0

기초
의원

지역구 5,822 551 9.5 5,377 757  14.1 4.6

비례 909 727 79.9 742 668  90.0 10.1

기초의원 합계 6,731 1,278 19.0 6,119 1,425 23.3 4.3

교육감 74 5 6.8 71 2  2.8 -4.0

교육의원 269 7 2.6 10 0  0.0 -2.6

계 9,908 1,652 16.7 8,898 1,827 20.5 3.8

□ 이렇게 여성당선인이 다소 늘어난 것은 여성 후보자수의 

증가에서 비롯된 부분이 크다. 

○ 이번 선거과정 초기에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쟁점이 

부각되면서 그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마련되었던 제도들이 추진력을 받지는 못했으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약진으로 인한 여성정치인의 

수적 확대 및 세력화가 이번 선거에서 힘을 발휘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 여성 입후보자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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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당선인의 초선 여부를 살펴보면, 광역의회의 경우 제5회에

서는 초선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반면(38명, 69.1%), 이번 

제6회 선거에서는 초선의원(14명, 29.8%)보다는 재선의원(33명, 

70.2%)이 더욱 많았다.

 ○ 기초의회의 경우는, 지난번에 비해 초선의원이 더 많았다. 

제5회에서 초선의원은 145명(54.7%), 재선의원이 120명(45.3%) 

이었던 것에 비해, 금회 선거에서는 초선의원이 273명(77.3%), 

재선의원이 80명(22.7%)이었다. 

 ○ 가장 기초적인 정치 입문과정으로 볼 수 있는 기초의회에의 

초선비율이 높은 이유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자연스러운 현상을 제외하고 광역

의회의 재선 비율 증가는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가 잘 진행

되고 있다는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

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광역의회 여성당선인 초선 여부> <기초의회 여성당선인 초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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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원홍 연구위원은 “①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여성지방자치단체장을 늘리기 위하여 당우세 지역에 꾸준한 여성

후보 전략공천 확대 ② 국회 및 지방의회에 남녀동수 정치

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인재육성 등을 통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여성정치 경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한편, 국회의원 황인자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는 6월 24일(화) 

오후 3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2층)에서‘6.4 지방선거를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제87차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안전행정부와 한국여성의정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야를 아울러 범여성계가 머리를 맞대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를 평가하고, 향후 남녀동수 정치

참여 입법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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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5:00 등    록

15:00~15:20 개 회 식

사     회  : 전기택(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 팀장) 

인 사 말 : 황인자(국회의원) 

           최금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6.4 지방선거를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평가와 향후 과제

좌장: 이수연(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문화정책센터 센터장) 

15:20~16:00 발 표

발표 1. 2014년 지방선거 여성참여 평가와 과제

              김원홍(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2. 남녀동수 정치참여 확대 방안

              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16:00~16:40 지정토론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성옥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오유석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최순영 (제17대 국회의원/현 한국여성의정 이사)

16:40~17: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붙임 1 제87차 여성정책포럼 개요

□ 주제 : 6.4 지방선거를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평가와 향후 과제
□ 주최 : 국회의원 황인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후원 : 안전행정부, (사)한국여성의정
□ 일시 및 장소: 2014.6.24.(화) 14:30~17: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2층)
□ 프로그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원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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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황인자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체신부 100년 역사상 최초의 고

위직(5급 사무관)으로 출발, 이후 23년간 정무장관(제2)실, 행정자치부, 여성부, 서울시를 거치

며 여성정책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경선후보 직능특보로 

정치 입문, 이후 자유선진당 여성위원장,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